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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이�․ 김상훈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육아기 여성들의 문화예술향유불평등의 구조를 이해하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문화예술향유에 있어 육아부담과 계층 요인, 즉, 소득

과 학력, 지역규모의 조절 효과를 검토했다. 이때 문화예술향유는 관람하는 문화예술

의 양과 다양성을 통해 관찰했다. 여기서 ‘양’은 향유한 모든 문화예술관람 빈도의 총합

을 뜻한다. 다양성은 관람한 문화예술 장르의 수를 나타내는 ‘가짓수’, 각 장르를 얼마

나 균등한 분포로 향유했는지 나타내는 ‘균등성’, 그리고 관람한 문화예술장르들이 속

한 위계의 수를 나타내는 ‘혼종성’을 통해 관찰했다. 이를 위해 2016년 문화향수실태

조사의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육아부담은 문화예술관람의 양과 가짓수를 감소시켰다. 또한 계층 요인

들의 조절효과를 검토한 결과, 육아부담이 가중되는 조건에서는 소득과 거주지역의 규

모에 따라 문화예술관람의 격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여성은 육아

부담이 가중될수록 문화예술관람 가짓수가 현격히 감소했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여

성들은 육아부담이 증가해도 문화예술관람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규모가 작

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육아부담이 가중될수록 문화예술관람의 양과 가짓수, 균

등성이 감소했으나, 규모가 큰 지역에 사는 이들은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여성의 문화예술향유불평등 문제에 있어 육아부담과 계층의 역할을 관찰했다

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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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문화예술 시장 내 여성 소비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라이브 콘서트와 뮤지컬의 여

성 예매자 비율은 70%를 넘어섰고, 전통적으로 남성 관객 위주의 장르로 알려진 록페스

티벌이나 누아르 액션 영화에까지 20, 30대 여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1) 주요

한 문화 세력으로서 ‘여덕(여성덕후)’ 혹은 ‘여성팬덤’ 등 특정 장르나 아티스트를 열성

적으로 좋아하는 여성 소비자에 대한 논의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적극적인 문화예술향유의 주체로서 여성이 등장한 것은 일견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풍(女風)의 주체가 과연 여성 전체를 뜻할까? 물론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 참여 증대로 여성들의 문화예술향유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양정혜, 2007; 김현지․이철원․임진선, 2012). 그러나 여성은 결혼과 임신, 출산 등 

생애주기에 따라 역할 비연속성(role discontinuity)이 크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가 심하다(Kline, 1975). 문화 소비자로서 여성 역시 이러한 격차에 따

라 향유하는 문화예술의 폭과 깊이가 상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 여성의 문화예술향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범주의 ‘여성’이 아닌, 여성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즉, 평균 양적 접근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분절선에 따른 불평등(inequality)한 분배 

구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론 한정된 자원의 제약 조건에서 모든 여성이 동일한 수

준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보이지 않는 제

약에 의해, 집합적인 현상으로 고착화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문화생태계의 균형 있는 성

장이 저해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여성의 문화예술향유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오미란, 2009). 이는 문화예술향유 불평등에 대한 논의 자체가 

풍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이라는 특정성별 내 격차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1) 2017년 기준 인터파크에서 구매한 전체 예매자(164,822명) 중 여성의 비율은 71%로 2016년(69%)에 비
해 증가했다(‘30대 여성, 뮤지컬 보러 간다… 2017 공연시장 결산’, 헤럴드경제, 2018. 1. 17)). 또한 CGV
리서치센터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개봉한 청소년 관람불가 누아르 액션 영화 9편을 분석한 결과, 20
대와 30대 여성 비율이 47%에 이른다(‘아수라’ 남자 영화인 줄 알았더니 여자 영화였네’, 한국일보, 2016. 
10. 5), 인터파크 예매 결과에 따르면 국내 양대 록페스티벌인 펜타포트의 2017년 여성 예매율은 2015년
에 57%였던 것에 비해 71.7%로 급증했고, 지산 벨리 역시 54%에서 67%로 증가했다(‘거친 남심에서 말
랑말랑한 여심으로… ‘록페’는 변신중’, 조선일보, 201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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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 특히 이들의 생애주기 중 ‘육아기’는 문화예

술향유격차 문제에 있어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육아기 여성들에게 있어 문화

예술향유는 사회적 책무가 아닐 뿐더러 육아와 같이 사회적 요구도 뚜렷하지 않아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아기 여성들이 육아

와 문화예술향유를 병행하는 대처 전략에는 이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더

욱 선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육아기 여성은 자녀의 생애 최초 문화향유 경험을 결정하는 전달자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가 이론과 문화자본론에 따르면 생애 최초 문화향유 경험은 

자녀의 이후 삶에서 여가 선택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본의 형태로 축적된다

(Roberts, 2006; Bourdieu, 1984).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육아기 여성 간 문화예술향유 

격차는 단순히 특정 젠더나 문화 영역의 문제를 넘어, 이후 세대의 불평등이 발현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 분기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육아기 여성들의 문화예술향

유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과 그 기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육아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육아부담과 문화예술향유불

평등의 관계에 있어 계층 요인의 역할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때 계층은 소득과 학력, 그

리고 지역규모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향유를 문화예술관

람의 양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관찰할 것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현대사회

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다양한 범주의 문화를 포식적(omnivore)

으로 향유한다(Peterson & Kern, 1996). 따라서 소득과 학력, 그리고 지역규모의 차

원에서 상위 계층에 속한 여성들은 육아부담이라는 제약이 가중되어도 문화예술관람의 

양과 다양성 수준이 감소하지 않으나, 하위 계층에 속한 여성들은 육아부담이 가중될수

록 문화예술관람의 양과 다양성이 뚜렷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하에서는 먼저 문화예술향유불평등과 육아기 여성의 문화예술향유, 그리고 문화

예술향유의 측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문화예술관람의 다

양한 스펙트럼을 통해 육아부담의 역할, 그리고 계층 요인들과 육아부담의 조절 효과를 

관찰할 것이다. 4장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을 논의할 것이다.



 
2019
제33집�1호        8

Ⅱ.�이론적�배경

1.�문화예술향유불평등

문화예술향유란 공연이나 전시 형태로 유통되는 문화예술 생산물을 직접 소비하

거나(류태건, 2008; 김수현 등, 2013; Chan & Goldthorpe, 2007; Lopez-Sintas 

& Garcia-Alvarez, 2002), 이러한 문화예술을 즐기려는 의지나 선호 같은 태도

(Bourdieu, 1984; Peterson, 2005)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003년 60%대에 머물던 문화예술 관람률이 2016에는 약 80%에 이르는 큰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특히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이 교육과 공동체 

활성화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사례들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양현미, 2007; 양혜원, 2012; 2014; Throsby, 1994; Towse, 2005). 이에 따라 

다양한 국가에서 문화향유를 독려하는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 성장과는 별개로 실제 문화향유수준에는 격차, 즉 불평등이 

나타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문화예술향유격차, 혹은 문화예

술향유불평등이란 사회경제적, 혹은 개인의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현상을 뜻한다(박용치, 2003). 실제로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과 지역에 따라 문화향유율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난다. 월소득 200만 원 이상 가구의 문화 관람률은 71%에 이르지만 100만 원 미만 

가구는 31%에 머물렀고, 대도시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1%이지만 읍면 지역은 

6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물론 한정된 비용과 시간 조건을 고

려할 때 개인의 선호와 여건에 따라 여가 시간을 선택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요인에 따라 집합적인 현상으로 고착화하는 

것에는 사회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화자본론은 문화향유격차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근거를 사회적 불평등

과 관련하여 설명했다(Bourdieu, 1984). 문화자본론에 따르면, 특정한 문화를 선호하

고 즐기는 능력은 즉각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이러한 취향과 능력, 즉 문화자본은 가

정환경과 교육을 통해 은밀하고도 지속적으로 축적된다. 그리고 누적된 문화자본은 계

급적 지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어 상류층 간 결속을 돕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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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사회적 특권을 차지하게 하고 경제자본으로 쉽게 전환된다. 그리고 이는 다시금 새

로운 문화자본을 축적시키는 연쇄적인 순환 고리로 작동하게 된다(Bourdieu, 1984).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문화향유 격차는 단지 문화영역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

등을 재생산하는 보이지 않는 경로로 간주할 수 있다. 

이후 1990년대 미국에서 제기된 옴니보어 가설(Omnivore hypothesis)은 문화자

본론이 처음 소개되었던 1960년대 프랑스 사회와 비교해 계층별 문화향유의 양상에 차

이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했다.2) 이들은 계급을 구별하는 특징이 더 이상 특정 문화에 

대한 선호나 배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Peterson & Kern, 

1996). 즉,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이른바 미국의 젊은 엘리트들은 고급문

화뿐 아니라 대중문화를 아우르는 풍부한 문화 선집(portfolio)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지리적․사회적 이동의 증가, 관용적인 가치관의 

등장, 그리고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는 새로운 예술 사조의 출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

기했다(Peterson & Kern, 1996; Van Eijck, 1999; 2001; Van Rees & Verhoord, 

1999).

문화 취향과 계급 간 상동성을 강조한 문화자본론이나 문화 취향의 다양성에 대해 

주목한 옴니보어 가설은 표면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계층과 문화향유실천 방식이 서

로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특히 옴니보어 가설은 2000년 중반 이후 우리

나라와 유럽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와 문화 영역, 방법론적 확산을 거듭하며 여전히 활발

히 논의되고 있다(김수정․최샛별, 2018; 김두이․금현섭, 2018; 김은미․서새롬, 

2011; 김은미․이혜미․오수연, 2012; 이호영․장미혜, 2008).

2.�육아부담과�문화예술향유불평등

2000년대 이후 문화예술향유격차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대부분 

포괄적인 범주의 향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김두이․금현섭, 2018; 김옥희․민

웅기, 2017; 정광호․최병구, 2007; 전승훈․김진, 2016; 남은영․최유정, 2008). 

그에 비해 여성, 특히 이들의 ‘육아기’라는 특정 생애주기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먼저 여성의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관찰은 여가 영역에서 진행된 논의에서 일

2)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 이후 후속 연구 담론의 흐름에 대해서는 김수정․최샛별(20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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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찾아볼 수 있으나, 이마저 대부분 포괄적인 범주의 여성, 혹은 문화 소비 주체로서 여

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장서연․김영국, 2014; 이영자, 1996; 정명실․송지호, 

2011). 그에 반해 문화 소비 약자로서 여성, 즉 여성 집단 내에서의 문화향유 격차에 대

한 논의는 소수에 불과하다(김홍설․이문진․황선환, 2015; 오미란, 2009).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다양한 생애과업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결혼과 임신, 출산에 따른 역할 비연속성(role discontinuity)이 강해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 패턴의 차이가 크다(Kline, 2075). 따라서 이들의 문화예술향유 실천 방식에

는 이들이 속한 생애주기적 특수성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육아기는 문화향유불평등 문제에 있어 두 가지 관점에서 다른 집단과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육아기 여성들은 문화향유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이 심하다. 

육아기 여성들은 육아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에게 부담시키는 사회 통념상 개인적 여가 

시간에 대해 많은 비용과 시간 갈등을 겪는다(차민경, 2018; 신경아, 1998; 윤택림, 

1995; 노영주, 2000; 황경아․홍지아, 2011). 실제로 육아를 전담하는 많은 여성이 여

가를 선택함에 있어 시간 소모가 적고, 가사와 병행할 수 있는 소극적인 대안, 이른바 ‘스

낵 컬처(snack culture)’에 집중되어 있다(손명준․최영환․최정웅, 2011; 차민경, 

2018). 문화예술향유 역시 사회적 책무가 아닐 뿐 아니라 육아와 같이 사회적 요구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육아와 여가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체제가 온전히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이 둘을 병행하기 위한 대처 전략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육아기 여성들은 자녀들의 생애 초기 문화 경험을 결정짓는 문화 전달자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띤다. 지속 이론(continuity theory)에 따르면, 초기 문화향유 경험은 

개인의 문화향유 경력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Roberts, 2006). 이는 문화향유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학습되고 발달하는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이며, 생애 후반

의 여가는 생애 초반의 경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윤소영, 2014; 

김태주, 2002; Troll & Skaff, 1997). 특히 연구자들은 어렸을 때 경험하지 못한 활동

은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기가 어렵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환경이 변화해도 비슷

한 향유 패턴이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로버슨(Roboson, 2003)은 코호

트(cohort) 조사를 통해 어린 시절 도서관, 박물관 및 음악 활동 경험이 이후 생애에서

의 문화 소비 전제조건이 되며, 심지어 높은 교육 수준과 소득으로 이어졌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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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2004; 2011 재인용). 이를 종합해볼 때, 문화예술을 풍부하게 향유하는 양육

자들로부터 다양한 문화 경험에 노출된 자녀들은 이후 생애에서도 풍부한 문화 경험을 

쌓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문화향유가 결핍된 양육자를 둔 이들은 그러한 

기회에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육아기 여성 간 문화예술

향유 격차 문제는 단순히 특정 젠더의 문제이거나 문화 영역의 문제라기보다는 향후 세

대의 사회적 격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3.�문화예술향유의�측정

문화예술향유 불평등 논의에 있어 어떠한 기준으로 문화예술향유의 수준을 파악할 

것인지의 문제는 중요하다. 특히 옴니보어 담론에 있어 문화예술향유의 다양성을 어떻

게 개념화하고 측정할지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김두이․금현섭, 2018; 

박주연․신형덕, 2018; 김은미․이혜미․오수연, 2012; 박근영, 2014; Ward, 

Wright & Gayo-Cal, 2011).

먼저 문화예술향유의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척도는 문화예

술관람 의 양(quantity)과 가짓수(the number of type)다. 문화예술관람의 양은 개인

이 향유하는 문화예술장르의 관람 빈도의 합을, 가짓수는 개인이 향유하는 문화예술장

르 종류의 수를 의미한다. 문화예술관람의 빈도와 가짓수는 사실상 문화예술향유의 폭

과 넓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손쉬운 정보다. 그러나 이 지표들은 장르 간 

질적 상대성, 즉 위계의 문제나 장르들 간의 양적 상대성, 즉 분포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

보를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중가요와 영화를 한 번씩 소비하는 사람과 오페라 공연

과 영화를 한 번씩 보는 사람은 빈도나 가짓수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소비하는 문화 

장르들의 위계를 고려한다면 후자의 문화소비가 더 포괄적, 즉 다양한 위계를 넘나드는 

향유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중가요와 영화를 소비할지라도 이 두 장르를 비슷

한 비중으로 향유하는 것과 거의 대부분 대중가요만 감상하며 어쩌다 한 번 영화를 관람

하는 것은 같은 소비 행태로 묶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문화예술향유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관람의 양

과 가짓수와 더불어 문화향유의 균등성(equality)과 혼종성(hybridity)을 모두 고려하

는 것이 필요하다(김두이․금현섭, 2018). 여기서 균등성이란 문화 장르가 양적 측면에

서 얼마나 편중되지 않은가를 뜻한다. 또한 혼종성이란 향유하는 문화 장르가 얼마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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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섞여 있는지를 뜻한다. 문화에 있어 위계를 뚜렷이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선행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접근성, 인지적 수준, 문화 리터러시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대중예술과 순수예술, 혹은 대중예술과 고급예술의 분류를 사용했다(김두이․

금현섭, 2018; 박주연․신형덕, 2018; 김은미․이혜미․오수연, 2012; Purhonen, 

Gronow, & Rahkonen. 2010). 

연구자들은 문화예술향유 수준을 이해함에 있어 특정한 지표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

하기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비교함으로써 각 지표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있

다(박주연․신형덕, 2018; 김두이․금현섭, 2018; 김은미․이혜미․오수연, 2012; 

김은미․서새롬, 2012; Purhone, Gronow, & Rahkonen, 2010). 본 연구에서도 문

화예술향유의 차원을 문화예술관람의 양과 가짓수, 균등성과 혼종성으로 나누어 살펴

봄으로써 육아기 여성들의 문화예술향유격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Ⅲ.�연구�방법

1.�연구�모형�및�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육아기 여성들의 문화예술향유불평등 문제에 있어 육아부담과 계

층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육아부담이 문화예술관람(양․가짓

수․균등성․혼종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육아부담이 가중되었을 

때 각 계층요인(소득․학력․지역규모)이 문화예술관람(양․가짓수․균등성․혼종

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것이다. 이를 연구 모형([그림 1])과 연구 가설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H1. 육아부담이 여성의 문화예술관람(양․가짓수․균등성․혼종성)을 감소시킬 것

이다.

H2. 여성의 육아부담과 문화예술관람(양․가짓수․균등성․혼종성)의 관계에 대

해 각 계층요인(소득․학력․지역규모)의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낮은 계층

에 속한 여성은 육아부담이 가중될수록 문화예술관람이 감소하나, 높은 계층에 속

한 여성은 육아부담이 증가해도 문화예술관람이 감소하지 않는다. 



육아기 여성의 문화예술향유불평등    13

[그림�1]�연구�모형

2.�활용�자료�및�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향유 실태 파악을 위해 

1991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는 문화향수실태조사 중 2016년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했

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문화예술향수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 가운데 가장 광범

위한 조사로서 개인 수준에서의 문화예술 관람 횟수, 학력, 소득을 비롯해 성별, 연령, 

동거원수, 미취학 자녀의 수 등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알 수 있는 조사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는 국내에 거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다단계층화집락추출

(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법으로 추출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조화

된 질문지를 통해 면대면 설문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본 연구는 총 10,716개의 유효 

응답 중 20세부터 45세 기혼 여성 총 1,352명의 응답을 추출했다. 이는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일반적인 연령을 고려한 것으로, 비교 집단을 위해 현재 미취학 자녀가 없는 

이들까지 포함했다.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빈도(명) 퍼센트(%)

연령

20대 98 7.2

30대 754 55.8

40대 500 37.0

<계속>

<표�1>�분석�대상의�인구사회학적�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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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명) 퍼센트(%)

미취학�자녀수�

없음 755 55.8

1명 405 30.0

2명�이상� 192 14.2

지역규모

읍면지역 250 18.5

중소도시 519 38.4

대도시 583 43.1

최종�학력

무학 2 .1

초등학교 1 .1

중학교 9 .7

고등학교 495 36.6

대학교(2년제) 390 28.8

대학교(4년제) 431 31.9

대학원�석사과정 21 1.6

대학원�박사과정 3 .2

경제활동�여부
비경제활동 710 52.5

경제활동 642 47.5

경제활동�유형

관리․전문․사무직 226 35.4

서비스�및�판매직 359 56.2

노동직 54 8.5

비경제활동�유형

전업주부 707 96.6

학생 2 .3

기타 1 .1

가구�월소득

300만�원�미만 255 18.9

300만～400만�원 477 35.3

400만～500만�원 357 26.4

500만�원�이상 263 19.5

합계 1,352 100

3.�변수의�정의�및�측정

1)�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문화예술관람의 양과 가짓수, 균등성과 혼종성이다. 이들 변수는 모두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지난 1년 간 직접 관람 횟수를 묻는 9개 문항을 통해 구성한 것이

다. 먼저 문화예술관람은 문학행사/미술전시회/서양음악/전통예술/연극/무용/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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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영화/대중음악연예 등 9개 장르에 대한 가중 빈도로 측정했다. 가중 빈도는 실제 관

람 횟수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산출했으며, 가중치는 한 해 동안 전체 문화예술 시장에

서 이루어진 실제 관람 횟수의 총합(7,953회)을 각 장르별 실제 관람 횟수로 나누어 산

출했다. 가중 빈도를 사용한 이유는 각 장르의 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특정 장르의 빈도

가 과다, 혹은 과소 추정되지 않기 위해서다.

문화예술관람의 ‘양’은 가중 빈도의 개인별 총합을 산출하여 사용했다. 또한 이들 9

개 장르 중 한 번 이상 관람한 적이 있을 경우 1로 처리한 뒤 관람한 모든 장르의 수를 

더해 ‘가짓수’로 사용했다. ‘균등성’은 집중도(concentration)를 계산하는 지수인 허

쉬만-허핀달 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를 통해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문화예술 장르의 전체 관람 양 대비 각 장르 관람 비율을 구한 뒤, 이를 각각 

제곱하여 합산한 뒤 역수화했다. ‘혼종성’은 얼마나 폭넓은 위계의 장르를 관람하는지

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장르별 관람자의 학력구성비율을 토대로 문화예술장

르를 고급, 중급, 하급으로 계층화한 뒤,3)�응답자별로 계층화된 장르 중 한 가지라도 경

험했을 경우 1점을 주어 이를 합산했다. 관람자의 학력구성 비율값에 따른 문화예술장

르 간 위계설정 방식은 퍼호넨(Purhone, Gronow, & Rahkonen, 2010)의 방식을 참

조하여 해당 장르를 관람하는 이들 중 최고학력(석사 이상)/ 최저학력(고졸 이하)의 비

율을 산출했다.4) 이때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갈수록 대중, 중급, 고급 예술 장르로 구분

했다. 

문화예술장르 학력구성�비율(%) 위계

서양음악 19

고급�장르
문학행사 13

뮤지컬 13

미술�전시회 12

<표�계속>

<표�2>�문화예술장르의�위계�

3) 문화예술향유에 있어 장르 간 위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많지만 예술성이나 접근성 
등 예술 장르 간 난이도의 차이는 사실상 인정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급 장
르, 중급 장르, 대중 장르라는 분류 명칭은 선행 연구들의 분류체계를 따른 것일 뿐 장르의 질(質)적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힌다.

4)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최저 학력의 기준을 초등학교 졸업자 이하로 정의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효 
샘플수를 고려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까지 최저 학력의 범주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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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장르 학력구성�비율(%) 위계

무용 석사�이상�학력자�없음5)

중급�장르
연극 8

영화 4

대중�장르대중음악연예 3

전통예술 3

문화예술관람의 양과 가짓수, 균등성과 혼종성을 측정한 결과의 기초통계량은 <표 

3>과 같다.

� 평균(SD) 최솟값 최댓값

양(N=1,352) 52.9(114.6) 0 2,410

가짓수(N=1,352) ��1.7(1.21) 0 9

균등성(N=1,197)6) ��1.4(.7) 1 6.2

혼종성(N=1,352) ��1.3(.8) 0 3

<표�3>�문화예술관람지표

2)�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육아부담은 미취학 자녀의 수를 통해 추정했다. 이는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의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므로 학령기 이전 연령대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시간

과 비용,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 등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Mattingly, 

Bianchi, & Robinson, 2004; 임종호, 2014; 차삼숙․신유림, 2005).

3)�조절변수�

조절변수에 해당하는 계층 요인은 소득, 학력, 지역규모를 통해 관찰했다. 소득은 문

화예술을 향유하게 하는 실질적 가용 자원으로서 가구 월소득을 통해 관찰했다. 가구 월

소득은 100만 원 단위의 범주형으로 조사된 것을 각 범주별 중앙값으로 대체했다. 이때 

가구별로 가구원 수의 차이를 고려해 가구원 수의 제곱근을 나누어 소득을 균등화했으며, 

5) 무용의 경우 석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경험자가 존재하지 않아 동일한 자료를 활용한 선행 연구의 결과(김
두이․금현섭, 2018)를 참조했다. 그 밖에 모든 장르의 위계 서열은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6) 균등성은 문화향유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155명(11.5%)의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 즉 한 
번이라도 문화향유 경험이 있는 이들(N=1,197)을 대상으로 추산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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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왜도(skewness)가 심한 소득 분포를 고려해 자연 로그를 취해 사용했다.

학력은 취향을 내면화해 문화 소비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DiMaggio & 

Mohr, 1985; Van Eijck, 2001; 이호영․장미혜, 2008) 무학/초/중/고/4년제 미만 

대학/4년제 이상 대학/대학원-석사과정/대학원-박사과정 등 서열 변수로 측정된 최종 

학력을 사용했다.

지역규모는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인프라 및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정보

(Chan & Goldthorpe, 2007; Purhonen, Gronow & Rahkonen. 2010)로, 대도시/

중소도시/읍면 도시로 분류된 지역규모 변인을 읍면 도시(0)에서 대도시(2)의 순서로 

재코딩하여 사용했다.

4)�통제변수�

그 밖에 문화예술관람과 연관관계가 있는 연령, 가구원 수, 경제 활동 여부, 청소년

기 문화예술교육 여부를 측정했다. 연령은 만 나이를 사용했다. 또한 여성의 가사 노동 

및 돌봄 시간에는 가구 내 구성원 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가구원 수를 측정했

다. 경제 활동 여부는 소득과 여가 시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정보로서, 현재 경제 활

동에 참여하는지(1)를 기준으로 측정했다. 그 밖에 문화 취향과 지식 축적에 긴밀하게 

연동된 정보인 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경험 참여(1) 여부를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 활용

한 변수의 측정과 기초 통계량을 <표 4>에 제시했다.

구분 측정 평균(SD) 최소,�최대

독립변수 육아부담 미취학�자녀의�수의�합 .59(.76) 0,�5

조절변수

학력 1=무학,�8=대학원�박사과정 4.97(.91) 1,�8

소득
가구�월소득을�가구원수�제곱근으로�

나누어�균등화�후�로그�취함
14.53(.34) 13.33,�15.82

지역규모 0=읍면�도시,�1=중소도시,�2=대도시 1.25(.75) 0,�2

통제변수

연령 응답자�만나이 37.6(4.93) 22,�45

가구원수 가구�구성원�수의�합� 3.67(.82) 0,�8

청소년기문화예술교육 0=없음,�1=있음 .26(.44) 0,�1

경제활동�여부 0=없음,�1=있음 .47(.05)� 0,�1

<표�4>�주요�변인의�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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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석�방법

연구 자료는 SPSS 19.0를 사용해 통계처리했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통제된 조건에서 육아부담이 문화예술관람의 양, 가짓수, 균등

성, 혼종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육아부담과 각 계층요인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

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했다. 모형 1에는 통제변수와 육

아부담을 포함했으며, 모형 2는 이에 육아부담과 소득 간 상호작용항, 그리고 소득을 추

가로 투입했다. 모형 3은 모형 1에 투입된 변수에 육아부담과 학력 간 상호작용항, 그리

고 학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모형 4는 모형 1에 투입된 변수에 육아부담과 지역규모 간 

상호작용항, 그리고 지역을 투입했다.

각 변인을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했으며,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은 단측 검

증으로 확인했다. 또한 상호작용항의 유의미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사후 분석

으로 단순 기울기 검증(simple slope test; Aiken & West, 1991)과 존슨-네이만 기법

(Johnson- Neyman technique)을 활용했다.

Ⅳ.�연구결과

1.�문화예술관람�양에�대한�육아부담과�계층의�조절효과�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했다. 먼저 모형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육아부

담은 문화예술관람의 양(B=–8.67, se=5.06, p<.05)과 부적 관계다. 이는 육아부담이 

증가할수록 문화예술관람의 양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문화예술관람 양에 대한 육아부담과 계층 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형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육아부담과 지역규모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9.37, 

se=5.07, p<.05). 육아부담과 지역규모의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

기 위해 단순 기울기 검증으로 확인한 결과(Aiken & West, 1991), 큰 지역규모에 거주

하는 집단(평균+1SD)은 육아부담과 문화예술관람 양의 영향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

나(p>.05), 작은 지역규모에 거주하는 집단(평균–1SD)은 육아부담이 증가할수록 문화

예술관람의 양이 뚜렷하게 감소(B=9.37, se=4.24, p<.05)했다([그림 2]). 존슨-네이만 

기법을 활용하여 유의성 영역(region of significance)을 확인한 결과, 지역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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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하위 56.88%, 상위 43.12%) 이하인 지점에서부터 육아부담에 따라 문화예술관

람 양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에서 감소했다. 그 밖의 계층 요인과 육아부담의 상호작

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B se B se B se

(상수) 46.76† 28.45 40.98 27.46 40.32† 27.45 41.24† 27.27

연령 .54 .78 ��‒.71 .78 ‒.52 .78 ‒.59 .78

가구원수 6.22† 4.27 8.96 4.48 6.26† 4.29 6.76† 4.28

청소년교육 15.06‒ 7.14 14.11 7.15 14.07 7.18 15.58* 7.17

경제활동 10.28† 6.42 21.51 10.53 10.24† 6.42 10.23 6.46

육아부담(A) ‒8.67* 5.06 ‒7.32 5.13 ‒9.80* 5.12 ‒9.13* 5.07

소득(B) � 21.51* 10.53 � � � �

A*B � 10.35 12.40 � � � �

학력(C) � � � 3.88 3.55 � �

A*C � � � 3.91 3.83 � �

지역규모(D) � � � � � .47 4.21

A*D � � � � � 9.37* 5.07

R2 .01 .01 .01 .01

F 2.35* 2.35* 2.01* 2.11*

N=1,352�†�p<�.10,�*�p<.05,�**�p<.01,�***�p<.001(단측검정).

<표�5>�문화예술관람�양에�대한�육아부담과�계층요인의�조절효과�분석

[그림�2]�문화예술관람�양에�대한�육아부담과�지역규모의�상호작용�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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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화예술관람�가짓수에�대한�육아부담과�계층의�조절효과�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했다. 먼저 모형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육아부

담은 문화예술관람의 가짓수(B=‒.11, se=.53, p<.05)와 부적 관계다. 이는 육아부담이 

증가할수록 문화예술관람의 가짓수가 감소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문화예술관람 가짓수에 대한 육아부담과 계층 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

형 2와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육아부담과 소득의 상호작용(B=.30, se=.13, p<.05), 그

리고 육아부담과 지역규모의 상호작용(B=.11, se=.06, p<.05)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육아부담과 소득간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단순 기

울기 검증으로 확인한 결과, 소득이 높은 집단 (평균+1SD)은 육아부담과 문화예술관람 

가짓수의 영향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p>.05), 소득이 적은 집단(평균‒1SD)은 육아

부담이 증가할수록 문화예술관람 가짓수가 뚜렷하게 감소(B=‒.17, se=.07, p<.00)했

다([그림 3]). 더불어 존슨-네이만 기법을 활용하여 유의성 영역을 확인한 결과, 가구 월

소득이 1,817,794원(하위 40.83%, 상위 59.17%) 이하인 지점에서부터 육아부담에 따

라 문화예술관람 가짓수가 뚜렷이 감소했다.

육아부담과 지역규모의 상호작용을 단순 기울기 검증으로 확인한 결과, 큰 규모의 

지역에 사는 집단(평균+1SD)은 육아부담과 문화예술관람 가짓수의 영향관계가 나타

나지 않았으나(p>.05), 작은 지역규모에 거주하는 집단(평균‒1SD)은 육아부담이 증가

할수록 문화예술관람 가짓수가 뚜렷하게 감소(B=‒.20, se=.07, p<.00)했다([그림 4]). 

더불어 존슨-네이만 기법을 활용하여 유의성 영역을 확인한 결과, 지역규모가 1.36(하

위 56.88%, 상위 43.12%) 이하인 지점에서부터 육아부담에 따라 문화예술관람 가짓수

가 뚜렷이 감소했다.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B se B se B se

(상수) 1.4*** .30 ��1.32*** .28 ��1.19*** .28 ��1.34*** .04

연령 .00 .01 .00 .01 .00 .01 .00 .01

가구원수 �.02* .05 �.10* .05 .04 .04 .03 .04

청소년교육 ����.45*** .08 ����.43*** .07 .42 .07 ����.47*** .07

경제활동 �.10† .07 ‒.03 .07 .11† .07 ����.11*** .07

육아부담(A) ‒.11* .05 ‒.07 .05 ‒.15† .05 �‒.12* .05

<표�계속>

<표�6>�문화예술관람�가짓수에�대한�육아부담과�계층요인의�조절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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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B se B se B se

소득(B) � � ���.65*** .11 � � � �

A*B � � .30* .13 � � � �

학력(C) � � � � �����.19*** .04 � �

A*C � � � � .04 .04 � �

지역규모(D) � � � � � � .07† .04

A*D � � � � � � .11* .06

R2 .03 .06 .05 .04

F 9.18*** 12.46*** 10.41*** 7.47***

N=1,352�†�p<.10,�*�p<.05,**�p<.01,�***�p<.001(단측검정).

[그림�3]�문화예술관람�가짓수에�대한�육아부담과�

소득의�상호작용�도식화

[그림�4]�문화예술관람�가짓수에�대한�육아부담과�

지역규모의�상호작용�도식화

3.�문화예술관람�균등성에�대한�육아부담과�계층의�조절효과�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표 7>에 제시했다. 먼저 모형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육아부

담은 문화예술관람 균등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05). 

문화예술관람 균등성에 대한 육아부담과 계층 요인들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형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육아부담과 지역규모의 상호작용(B=.06, se =.03, p<.05)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육아부담과 소득의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단순 기

울기 검증으로 확인한 결과, 큰 지역규모에 거주하는 집단(평균+1SD)은 육아부담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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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예술관람 균등성의 영향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p>.05), 작은 지역규모에 거주하

는 집단(평균‒1SD)은 육아부담이 증가할수록 문화예술관람 균등성이 뚜렷하게 감소

(B=‒.07, se=.04, p<.05)했다([그림 5]). 더불어 존슨-네이만 기법을 활용하여 유의성 

영역을 확인한 결과, 지역규모가 .04(하위 18.05%, 상위 81.95%) 이하인 지점에서부

터 육아부담에 따라 문화예술관람의 균등성이 뚜렷이 감소했다.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B se B se B se

(상수) ��1.41*** ��.177 ��1.37*** .17 ��1.30*** .17 ��1.40*** .17

연령 .00 .01 .00 .00 .00 .00 .00 .00

가구원수 .00 .03 �.04† .03 .01 .03 .00 .03

청소년교육 ����.23*** .04 ����.22*** .04 ����.21*** .04 ����.23*** .04

경제활동 �.06† .04 .00 .04 .06 .04 .06 �.04†

육아부담(A) �‒.02 .03 ‒.01 .03 ��‒.04† .03 �‒.03 .03

소득(B) � � ����.31*** .07 � � � �

A*B � � �.11† .08 � � � �

학력(C) � � � � ����.10*** .02 � �

A*C � � � � ��‒.03† .02 � �

지역규모(D) � � � � � � .03 .03

A*D � � � � � � .06* .03

R2 .02 .04 .04 .03

F 6.29*** 7.97*** 7.77*** 5.15***

N=1,197�†�p<�.10,�*�p<.05,�**�p<.01,�***�p<.001(단측검정).

<표�7>�문화예술관람�균등성에�대한�육아부담과�계층요인의�조절효과�분석

[그림�5]�문화예술관람�균등성에�대한�육아부담과�지역규모의�상호작용�도식화



육아기 여성의 문화예술향유불평등    23

4.�문화예술관람�혼종성에�대한�육아부담과�계층의�조절효과�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표 8>에 제시했다. 먼저 모형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육아부

담은 문화예술관람의 혼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05). 

문화예술관람 혼종성에 대한 육아부담과 계층 요인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

형 2와 모형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육아부담과 소득의 상호작용(B=.06, se=.03, p=.06) 

및 육아부담과 지역규모의 상호작용(B=.06, se=.04, p=.06)이 통계적으로 제한적인

(marginal) 범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외의 계층요인들은 육아부담과 상호작용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B se B se B se

(상수) ��1.14*** .19 ��1.08*** .18 1.01*** .19 1.12 .19

연령 .00 .00 .00 .01 .00 .01 ��.00 .01

가구원수 .00 .03 .06 .03 .01 .03 ��.00 .03

청소년교육 ����.33*** .05 ����.31*** .05 �.30*** .05 ��.34 .05

경제활동 �.06† .04 ‒.03 .05 �.07† .04 ��.08 .04

육아부담(A) ‒.05† .03 ‒.02 .03 ‒.07* .03 �‒.05† .03

소득(B) � � ����.49*** .07 � � � �

A*B � � �.14† .08 � � � �

학력(C) � � � � �.13*** .02 � �

A*C � � � � ‒.03 .03 � �

지역규모(D) � � � � � � ��.08 .03

A*D � � � � � � ���.06† .04

R2 .04 .07 .06 .04

F 10.38*** 14.69*** 11.94*** 8.80

N=�1,352�†�p<�.10�*�p<.05,�**�p<.01,***�p<.001(단측검정).

<표�8>�문화예술관람�혼종성에�대한�육아부담과�계층요인의�조절효과�분석�

Ⅴ.�결론�및�논의

이 연구는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해 여성의 문화예술향유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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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부담과 계층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특히 소득․학력․지역규모의 격차가 육아부

담과 문화예술향유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관찰했다. 이때 문화예술향유는 문화

예술관람의 양과 가짓수, 균등성과 혼종성을 통해 입체적으로 관찰했다.

먼저 육아부담은 문화예술관람의 양과 가짓수를 뚜렷이 감소시켰다. 이는 육아기 

여성들에 대한 문화예술향유 지원의 방향이 양적 차원뿐 아니라, 다양성을 확충할 수 있

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문화예술관람 각 지표와 계층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계층 요인의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지역규모는 육아부담과 문화예술관람의 양, 가짓수 및 균등성을 

모두 조절했다. 즉, 대도시같이 큰 규모의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육아부담이 증가해도 

문화예술관람 양과 다양성에 변화가 없으나, 중소도시 이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들은 육아부담이 늘수록 문화예술관람 양이 감소하고 편식이 증가했다. 이는 육아기 여

성의 문화향유 결핍과 편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물리적 접근성

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권에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과 더불어 지방 문화 시설과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할 것이다. 

소득 역시 육아부담과 문화예술관람 가짓수의 관계를 조절했다. 즉, 소득이 낮은 여

성 집단은 육아부담이 증가할수록 관람하는 문화예술장르의 가짓수가 현격히 감소한 

반면, 소득이 높은 여성 집단에서는 육아부담과 문화예술관람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문화예술향유 장르의 가격 장벽을 낮춰 저비용으로 다양한 문

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뜻한다. 

학력의 경우 문화예술관람의 양과 다양성을 모두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학

력이 취향을 내면화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김두이․금현섭, 

2018; 이호영․장미혜, 2008; DiMaggio & Mohr, 1985). 비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에서는 육아부담과 학력 간 조절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동질혼

(homogamy)이 가속될수록 고학력 남편을 둔 고학력 여성들과 저학력 여성간의 육아 

갈등과 문화예술향유 격차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박현주․김경근, 2011; 노혜진, 

2014). 실제로 고학력 남편일수록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을 뿐 아니라, 자녀 돌봄에 

투자하는 시간의 질이 높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권혜진, 2010).

이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문화예술향유 불평등 문제에 있어 육아기 여성집단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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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춤으로써 문화예술향유 연구의 폭을 확장했다는 데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육아부

담이 가중될수록 사회경제적 계층, 특히 소득과 지역격차가 문화예술향유 불평등을 더

욱 심화시킨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문화예술향유를 문화예술향유 관람

의 양과 가짓수, 균등성과 혼종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향유 불평

등에 대한 단편적 조망을 넘어 여성 내 문화향유 취약계층과 그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더했다.

육아기 여성들의 문화예술향유의 격차가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를 뚜렷이 반영한

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육아와 문화예술향유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미비함

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는 단기적

으로는 육아 친화적인 문화예술향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7) 장기적으로는 육아부담을 

여성의 책무로 규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 즉 성평등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지

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문화예술향유 현상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

하는 데 몇 가지 제약이 있었다. 먼저, 본 자료는 회상(recall)을 통해 예술 관람 횟수를 

측정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경험을 더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계 동향 조

사 및 재정 패널 조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

로 육아 부담을 미취학 자녀의 수로 한정했으나, 육아 환경을 반영하는 다양한 변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유년기 및 청소년 시기 교육 및 노동 형태 등 육아기 여성의 

문화예술향유 불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예술향유 

불평등의 결과를 주요한 사회 문제와 결부시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저출

산과 고령화로 대변되는 사회 재생산 위기는 가족 여가의 질 저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MacInnes, 2006). 향후 연구에서는 육아기 여성들의 문화예술향유가 가

족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목한다면 본 연구의 의미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향유를 측정함에 있어 문화예술관람의 양과 가

7) 유아 동반 콘서트(부산광역시 ‘클래식 감상하세요’(2017. 7. 28), ‘아가랑콘서트’(2018. 9. 13), 영화(‘아이 
울어도 괜찮아요…영유아 동반 극장’(2013. 3. 26) 등의 등장은 육아 친화적 문화예술향유 환경 조성의 쉬
운 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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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수, 균등성과 혼종성을 사용했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정교화된 측정을 시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의 경계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

향유 다양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살펴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

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들

의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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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tural�Inequality�among�Women�with�Childcare:�

The�Moderating�Effect�of�Socio-economic�Status�

on� Cultural� Consumption� among� Women� with�

Children�under�the�Age�of�6**

Kim,�Dooiee․Kim,�Sang-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inequality of 

cultural consumption in Korea among women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6. 

Specifically,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cultural consumption among women with the burden of childcare. 

Cultural consumption is measured in two dimensions – the quantity and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sumption; here, quantity is the ‘frequency’ of each 

cultural consumption activity. Diversity consists of three metrics -- ‘number of 

types’ indicating the number of the consumed cultural activities, ‘equality’ 

indicating the uniformness in the distribution over the frequency of the 

consumed cultural activities, and ‘hybridity’ indicating the heterogeneity of the 

consumed cultural activities across cultural boundaries. We use the data of 2016 

Survey Report on Cultural Enjoyment for our analysis.

The analysis shows that childcare h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quantity 

and the number of the types of the consumed cultural activity. Further analysis 

also discovered two moderators between cultural consumption with the children 

burden as the size of resident city and level of income. Specifically, when the 

childcare burden increases, the lower income group has a significantly less 

number of type of cultural consumption than the higher income group. Moreover, 

when the childcare burden increases, the smaller resident city group has a 

**This research has been supported by the AMOREPACIFIC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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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low quantity, number of types, and equality of cultural consumption 

than larger resident city group. A major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we 

present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of cultural consumption 

among women with the burden of childcare. We also provide a theoretical and 

practical guide to resolving the cultural inequalities among wome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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